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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산지 표시확대검토 막바지”

01.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02. 이슈트렌드분석

2016년 10월 ~1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

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일본, 원료, 원산

지표시제, TPP등의키워드가도출되었음

주요키워드 :

일본,원료,원산지 표시, TPP등

도출된주요 키워드로관련이슈를 재검색,이슈발생 일자에따라시계열로분석하여 핵심이슈를선정하였음

미국비관세장벽 이슈

2016.1
원산지표시 검토회

시작

2016. 10
원료원산지표시제

초안작성

2016. 4 
자민당원산지 표시
의무화방침

일본비관세장벽 이슈



일본,원산지표시제도검토막바지

일본 정부가 레토르트 식품이나 과자 등 국내에서 생산 된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의 확대를 검토하고있다. 지금

까지 일부에 한정되어 있었던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 식품에 넓히려는 것이다. 식품 지식인으로 구성되는 검토회는

이달 초 새로운 규칙의 초안을 제시했지만 "수입 또는 국산"등 명확하지 않은 표시도 인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반발

의 목소리도 높아지고있다.

소비자 의식 고조 등으로 2000 년에 시작된 가공 식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는 처음에는 매실과 염교 절임에 국한되

었지만, 현재는 장어 구이 등 4 품목과 건어물 등 22 식품군으로 늘었다.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소비자가 국내산을

선택하는데 도움이되면국내생산자에게도 이득이될것이다＂라고소비자청은의미를 설명한다.

표시 대상의 확대는 지금까지도 종종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포장 변경 등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의 반대
가강하여 보류되어온바있다.

자민당의 프로젝트 팀은 올해 4 월 국산품의 소비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가공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방침을 나타냈다. 정부도 6 월 굵직한 정책에서 모든 가공 식품에 원산지 표시의 도입 검토를 결정하였다. 이에 앞서

농림 수산성과 소비자청은 1 월 식품 및 농업 단체 등의 지식인으로 구성된 검토회를 시작해 지난 10월 5 일 초안을

작성한바 있다.

향후비관세장벽대응방안

03. 비관세장벽이슈분석

본보고서의 무단전재 및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

미국비관세장벽 이슈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에 따르면, 가장 무거운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삶은 팥 통조림의

경우 팥의 산지가 아닌 무게의 비율이 높은 것은 설탕이므로 표시되는 것은 설탕의 산지이다. 냉동 '타코

야키'는 문어가 아니라 밀가루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밀크 초콜릿은 카카오 콩이 아니라 설탕의 원산지가

표시된다. 또한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중간 가공 원료는 수입품 등의 경우 산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산지가 아닌 제조 시설을 표시한다. 즉, 해외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제조한 것은 "국

내제조"로 표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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